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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둘러싼 환경체계 요인들이 그들의 자살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하는 경로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

으로,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가족적 특성, 학교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이 그들의 자살생각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이들 특성이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경로를 통해 자살생각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소재 5개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비확률 표본추출 방법 중 편의표집(이용가능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

를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1,500부이고, 회부된 설문지 중 응답이 

충실한 1,329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경로 분석 결과, 독립변수 중 가족 자살자 

수, 친구 자살자 수, 상담기관방문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

스, 아동학대경험, 학업성적, 친구지지는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담필요, 의사소통, 전문가지지, 외모태도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 및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자살보도에 대한 대중매체태도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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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Self-Identity and Depression

Lee, Jeong-sook, Cho, In-ju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students' suicidal 

ideation by examining how it was affected by individual, family, schoo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nd mediating factors(e.g. self-identity and depression). Data were gathered from college 

students of five universities in Jeonbuk area. Using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 total of 1,5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329 of them were analyzed in this study. 

The path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friends who committed 

suicide and experience of visiting counseling center had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and 

stress, experience of abuse during childhood, grade, and friend support had an in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self-identity and depression. In addition, counseling needs, 

communication skill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expert support, and attitudes regarding one's 

appearance had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via self-identity and 

depression. However, attitudes regarding mass media suicide reports we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to prevent 

and reduce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and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College students, Suicidal Ideation, Self-identity,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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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 사회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자살소식

을 접하는 것은 생소한 일이 아닐 만큼 한국 

사회의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

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한국의 자살률

은 200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여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가 2000년에는 13.6명이었던 것

이 2015년에 26.5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통계청, 2016). 이는 2012년부터 2015년 사

이 OECD 국가의 자살자수가 인구 10만 명당 

평균 12명인 비교할 때 한국의 자살률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OECD, 2017).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2003년 이후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어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별 자살자 현황 자료를 살펴

보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의 대학생 자

살자 수가 60%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교

육부, 2016). 자살 원인을 살펴보면, 우울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진로문제, 가정

문제, 처지비관, 이성문제, 교우관계, 질병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자살이 다

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정신건강문제가 가장 심각한 영향요인임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13-24세 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이 11.2%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성인

의 9.0% 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 성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김

예지･장혜정, 2016).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사

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시도를 할 

위험성이 6배나 높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

(Kuo, Gallo, and Tien, 2001)를 고려할 때, 

자살생각은 자살의 중요한 예언적 지표로 예방

적 차원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

는 이 시기에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와 자아정

체감 형성을 위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Arnett(2000)은 만 18세~25세 사이에 해당하

는 집단을 선행 연구에서 분류한 후기 청소년

기 또는 초기 성인기보다는 ‘발현성인기

(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해야 한다고 주

장하여 생애주기의 발달단계를 새롭게 인식하

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개인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

탈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Arnett, 

2004; 현안나･윤숙자, 2012). 

이 시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환경적 특성들은 대학생들에게 갈등과 

위기를 안겨준다. 특히, 대학입학 이전의 타율

적이고 수동적인 입시위주 환경으로 인해 발달

과업이 지연된 채 대학생활을 맞이하게 된 대

학생들은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

태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으로서의 책임

과 의무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사회적 기대감, 가족과 친구 및 주변 사람들과

의 분리, 정체감 형성의 혼란과 심리적 어려움

을 과중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이혜선･김

성연･박일･강여정･이지영･권정혜, 2012).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은 그들의 정신건강

을 위협하게 되고, 정신건강의 문제는 고립, 

중독, 폭력, 일탈행동 등의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자살이 일단 완료

되면 자살자는 이미 생존해 있지 않아 자살원

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어떠한 개입

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관련연구는 자살에 선행되는 자살생각, 자

살계획, 자살시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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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

살관련 연구는 메타분석이 이루어질 정도로 다

수가 진행된 반면, 대학생 대상 자살관련 연구

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어 이에 대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해 대학생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 및 환경적 요인

이며, 그 다음으로 가족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장창민･최지영, 2011).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이, 교육부(2016)에서는 대학생 자살자의 자살 

원인을 우울증, 학업 및 진로문제, 가정문제, 

처지비관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는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살자의 

자살 원인은 개인의 정서와 관계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처럼 자살 문제는 사회 및 가족적 요인 뿐 아

니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

들의 자살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

적, 환경적 변화와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 

구조 및 가정 해체 등 가정의 변화가 가장 크

게 기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인

의 정서와 관계에 역기능적 작용을 하여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됨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살 예방 및 개입 방

안에 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

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대학생들의 자

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 환경적 

요인, 가족적 요인, 개인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 

필요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 자살생각 영향요인

을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사회 환경적 차

원으로 개별적 접근 또는 개인과 가족적 차원, 

개인과 사회 환경적 차원, 가족과 사회 환경적 

차원 등으로 검증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이다. 개인적 

차원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으로 가장 많이 접

근하였다. 취업스트레스가 우울,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김종운･지연옥, 2017), 우울, 대

인관계스트레스, 속박감, 패배감과 자살생각과

의 관계(김혜지･배성우, 2017), 자아존중감과 

좌절감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김성현･김미

경･백현옥, 2017), 우울, 자존감, 사회적 지지

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박영희, 2017), 스

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박필남, 2016; 

정민, 2016; 김정호･홍혜영, 2016) 등을 검증

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련

이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와 정신건

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에는 자아존중

감, 좌절감, 우울 등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둘째는 가족적 차원이다. 가족적 차원은 위

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갈

다나와 박재연(2017)은 가족적 측면의 위험요

인으로 아동기 가정폭력, 방임, 어머니-자녀 

갈등으로, 보호요인은 가족 간 유대, 가족탄력

성으로 선정하여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 학대

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으며 그 다음으

로 어머니-자녀갈등, 가족탄력성, 방임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아동기 학대와 자살사고

의 관계(이기범･주해원･현명호, 2015), 대학생

의 자살사고에 대한 가족의사소통과 대학환경

의 영향 검증(손인봉･최정아, 2016),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조호운･주

은정･김정일, 2016)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가

족적 요인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는 사회 환경적 차원이다. 사회 환경적 

차원은 대학환경과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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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가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인봉

과 최정아(2016)는 가족의 의사소통과 대학환

경이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대학환경은 대학생

의 학교에 대한 인식으로 개념화하였는데, 대

학환경은 자살사고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박영

희, 2017; 김종운･지연옥, 2016), 외상화된 자

기체계와 자살생각(조은경･이영순, 2016), 자

살 관련 보도에 따른 자살생각(양현주･변은경, 

2016)을 검증하였다. 한편, 조계화와 이현지

(2013)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자살의 원인으로 

성취지향주의, 물질만능주의, 가치체계의 붕괴, 

인터넷과 언론매체의 부작용, 가족구조의 변

화, 정신건강으로 분류하여 대학생들은 개인의 

정신건강 차원부터 가족, 사회, 문화적 차원까

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

명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학생들의 자

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서는 생태체계론적 이론이 적절함을 알 수 있

다. Heise(1998)는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검증하기 위해 Bronfenbrenner(1977)에 

의해 개발된 생태체계이론을 사용하여 개인적, 

상황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검증하였

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자살생각 또한 어

느 하나의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

니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가족, 학교, 사회문

화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살생각

에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생태체계론적 관

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개인체계(개인발생체계), 가족체계

(미시체계), 학교체계(외적체계), 사회문화체계

(거시체계)로 분류하여 경로모형을 개발 검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체계 요인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

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과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학생들의 자

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파악하

여 이들을 함께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리하여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 

및 설명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 자살생각에 대한 이론적 확장을 도모하

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및 사회복지 현

장에서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먼저, 자살생각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자살생각은 자살시도와 자살수행과 

같은 연속적 과정개념으로 설명한다(김정진, 

2009). 즉, 자살이란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부

터 자살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제로 자

살을 시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12).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행위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은 자살시

도의 중요한 예측지표로 고려되어진다. 따라서 

자살예측은 자살생각에 대한 심각성에 앞서 

‘자살에 대한 생각’ 그 자체에 대한 유무가 강

조되고 있다(정영주･정영숙, 2007). 본 연구에

서는 자살생각을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이르게 

하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자살생각

을 자살사고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 선행연구

들이 다수인 관계로 본 연구에서도 자살생각을 

자살사고와 혼용하였다.

Bronfenbrenner(1977)는 인간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발달, 개인

이 생활하는 직접적인 환경, 그리고 거시적 차

원인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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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하였다. 이에 인간의 다차원적인 환경

을 개체발생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체

계, 거시체계로 개념화하여 인간 문제를 통합

적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 주제인 대학생들

의 자살생각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적 특

성뿐만 아니라 가족, 학교, 사회 등의 다양한 

환경체계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Bronfenbrenner(1977)의 생태체계이론을 바

탕으로 자살생각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은 적

절하다고 사료된다. 

Heise(1998)는 개체발생체계는 개인의 특

성 및 성격, 발달사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개인의 성별, 나이, 경제 수준 등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과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특성

이 관련이 있다. 미시체계는 유기체가 몸담고 

있는 인접환경을,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외적체계는 유기체가 직접 포함되

지 않는 사회구조들로 유기체의 중간체계나 미

시체계에 직접적 영향력은 있으나 유기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 거시체계는 특정 문화권의 일반적 신념, 

가치관, 이데올로기로 정의되며 이들은 간접적 

영향력이 있으나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 관련 연구

들은 생태체계를 개인, 가족, 학교체계를 공통

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이외에 황보수연

(2012)과 김동숙(2010)은 사회환경체계를, 박

병금(2006)은 친구체계와 대중매체체계를, 서

혜석(2006)은 지역사회체계를 추가하여 연구

하였다. 이처럼 생태체계 요인은 연구자에 의

해 다르게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생태체계 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개인체

계와 가족체계 외에 외적체계는 연구 대상자들

이 대학생임을 고려하여 학교체계로, 거시체계

는 사회문화적 체계로 개념화하였다. 

다음은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

구를 각 체계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체계 요

인을 살펴보면, Anderson(2002)은 후기 청소

년기 및 청년들의 자살표현방법에 있어 남성은 

자살시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

성은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성별

은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존 연구

들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신영훈･박

선영, 2016; 강석화, 2012). 

Wang 등(2007)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5배 더 많은 스트레

스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Baumeister(1990)

는 자살충동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궁극적으로

는 스트레스에서 시작한다고 하였다. Hirsch와 

Ellis(1996)는 자살의 대표적 위험요인을 스트

레스로 보고하였고, 부정적 생활스트레스는 자

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서는 진로 및 취업, 사회

적 상호작용의 어려움, 성공에 대한 압박, 경

제문제 등과 같은 상황적 생활스트레스와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

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김종운･지연옥, 

2017; 김혜지･배성우, 2017; 김성현･김미경･

백현옥, 2017; 박영희, 2017; 강석화, 2012). 

선행연구에서는 자살생각 영향요인으로 자

아존중감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 대신 자아정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Erickson(1956)은 

청년기를 자아정체감 확립의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를 정체감 위기의 시기라고 하였다. 외

현적인 정체감 위기가 청년기에 나타나기 때문

이다. 이처럼 자아정체감 형성은 대학생의 주

요 발달 과업 중에 하나이지만 자아정체감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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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개인체계 요인에 대학

생들이 느끼는 상담의 필요성을 포함하였다. 

심영숙(2000)은 그의 연구에서 자살시도를 한 

학생들의 67-95%가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96%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전문 상담 필요

성의 인식이 낮아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한 개

입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써 정신건강이 악화되

거나 그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가능성

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상담 필요

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상담 필요성 인식 정도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개인체계 요인에 성별, 스트레스,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자아정체감, 우울을 포함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자

살 원인 1순위는 우울로 조사 되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영향요인으로 우울과 같

은 개인적 요인보다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가족

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교육부, 2016; 장창민･최지영, 2011). 이는 

우울을 독립 변수로 처리하는 것보다 개인, 가

족, 사회, 문화적 요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

에서 매개 역할을 검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에 가장 강력한 원인

이 되는 우울을 매개 변수로 선정하여 대학생

들의 개인, 가족, 학교, 사회문화적 체계가 우

울을 매개로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또한, 이수현과 이강이(2015)는 

성적부진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매개 변수로 선정하여 검증하였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변수 

대신 자아정체감의 변수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 변수

로 선정하였다.

둘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은 인간의 사회

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매개체

이기 때문에 가족 환경과 그 안에서의 경험은 

가족원의 행동이나 인성특성 및 자존감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성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김민경, 2011). 특

히, 가족은 청소년기의 대학생에게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심리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한나･김혜련･최

윤신, 2011).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직접 학

대경험을 한 청소년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의 위험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정윤경･이진석, 2009; 

Berenson, Wiemann and McCombs, 2001). 

김민경(2011)과 김재엽, 정윤경, 이진석(2009)

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모학대 경험이 자살생

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

하여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은 

청소년 시기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하

여 상호간에 주고받는 매개체이며, 인간의 욕

구와 감정을 공유하는 유용한 기제이다(Olson, 

Sprenkle and Russell, 1979). 가정 내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명령, 지시하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을 어렵게 하여 불만족을 갖게 한다. Pfeffer, 

Conte, 그리고 Plutchik(1993)는 자살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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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정은 부모와의 폐쇄적인 관계로 인해 

정서적 분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그렇

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근영･최수찬･공정석, 2011; 

Handwerk, Larzelere, Friman, and Mitchell, 

1998).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그 자살로 인해 최

소 6명부터 많게는 28명의 가족, 친구,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

고되고 있다(Knieper, 1999). 이지영(2007)은 

방어기제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성인들

에 비해 가족, 친척, 친구들의 자살로 인해 심

리적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됨을 지적하였다. 

자살로 인한 사별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별의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슬픔을 느끼며 자살생각

을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Mitchell, Kim, 

Prigerson, and Mortimer-Stephens, 2004).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청소년이 그렇

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 시도의 위험성이 유

의미하게 높은 연구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

으나(모지환･배진희, 2011; 이민아･김석호･박

재현･심은정, 2010; Bridge, Brent, Johnson, 

and Connolly, 1996), 자살의 가족력이 청소

년 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된 연구(박병금, 2006)도 있어 이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학교

체계 요인을 살펴보면, 학업성적, 친구지지, 친

구 및 선후배 자살시도자 수 등이 있다. 청소

년기의 특성 중 하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보다 학교에서 또래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

는 것이다. 학교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에게 가

장 중심적인 사회 환경이다. Joiner 등(2005)

은 인간은 사회적 지지체계 내에서 통합되지 

못하여 소외되거나 자신의 존재가 짐이 된다고 

지각할 때 심리적 결핍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

고, 이러한 부정적 심리상태가 오랫동안 지속

될 때 죽음을 소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학교체계 요인을 포함하여 자살생

각 영향요인을 실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에게 성적은 주요 스트

레스원이 되고 있다. Rubin 등(1992)은 청소

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은 우울을 가져오

고, 성적 저하는 자살의 주요 예측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떨어졌을 

때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결국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박경애･구본

용･김원중･송종용･이재규･조은경, 1993). 그러

나 대학생의 학업성적은 자살생각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연구 결과(강석화, 

2012)가 보고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학생들은 발달 단계 상 친구로부터 영향

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친

구와의 관계는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andel, Johnson, and Bird, 1999).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또래와의 지지적 

관계는 청소년 자살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으

나, 또래 관계의 어려움은 자살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홍나미, 2012; King 

and Merchant, 2008). 그러나 박우영(2008)

의 연구에서는 친구지지가 자살생각에 유의미

한 영향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

체계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창민과 최지

영(2011)은 지난 12년간 대학생 자살원인을 

개인적, 가족적, 사회 및 환경적 요인으로 분

석한 결과, 사회 및 환경적 요인이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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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

경적 특성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정완(2010)은 한국 사회에서 자살을 생각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자살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자

살사이트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

영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개설 취지와는 달

리, 자살사이트는 자살에 관한 다양한 정보 소

개, ‘같이 갑시다’와 같은 검색어를 통해 동반

자살 등을 부추기는 형태로 오용, 악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은 문제해결의 한 방편이

고 정당한 인간의 권리이며 죄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오히려 자살을 조장하고 있어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자

살사이트 방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박동균･신성

원, 2007).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2010)은 

중고생 4,076명과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 423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 그룹 모두 자살

사이트를 많이 방문할수록 자살시도를 많이 한

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생들의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은 그들의 자살생

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

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

살사이트 접속 경험을 연구 변수로 선정하였

다.

각 대학에서는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대학

생들이 상담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상

담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높

지 않은데, 이는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심리

적 고통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 이용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한다(노명선･전홍진･이해우･이효정･한성

구･함봉진, 2007). 자살시도자가 자살을 시도

할 당시 67-95%가 정신과 질환을 보이지만 

그 중 96%는 정신건강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

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Marttunen, Aron, and Lonnqvist, 1993)를 

볼 때, 전문 상담기관 방문은 자살생각 및 자

살시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내의 정기적인 상담프로그램과 

적절한 치유서비스가 자살시도 고위험군인 자

살경험자의 자살시도를 30% 감소시켰다고 보

도한 한 언론의 기사(중앙일보, 2013.1.16.)는 

상담서비스 경험이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를 감

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이 대학생

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

증하는 것은 자살생각 예방 및 개입에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는 외모에 대한 관심과 외

모를 가꾸는 행동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적 현상으로 특징지어질 만큼 주요 요소로 크

게 작용하고 있다. 외모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생각과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문화적 표준

이 존재하여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개인

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된다(정용민, 2011). 20세기를 대표

하는 용어들 중 하나인 루키즘(lookism)(New 

York Times, 2000.8.27.)은 외모지상주의를 

뜻하는데 외모가 개인 간 우열뿐만 아니라 인

생의 성패도 좌우한다고 믿거나 이에 집착하는 

경향과 사회풍조를 표현하고 있다. 차승민 등

(2011)은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신체불만족이 심할수록 우울증상이 심하고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와도 관련이 높음을 보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가 그들

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

재한 실정에서 이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

의가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는 인터넷,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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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신문, 잡지, 스마트 폰 등의 매스 미디어

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광범

위한 자살보도는 모방자살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David 

Phillips(1974)는 유명인의 자살 이후 발생하

는 모방자살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라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1948-1968년

까지 뉴욕 타임즈에 실린 자살 기사를 분석하

여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에 대한 실증

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유명인의 

자살사건 보도와 그 보도량은 자살률을 증가시

켰음이 밝혀졌다. Stack(2000)은 유명인의 자

살은 일반인의 자살에 비해 모방효과가 14.3

배가 더 많았으며, 사실적 자살기사가 허구적 

기사보다 4.03배의 모방자살 효과를 더 나타

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자살을 다루는 언론

매체의 수, 반복보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된 보도, 자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 

등이 모방자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

히고 있다(박동균･신성원, 2007).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I. 개인체계 요인

1. 성별

2. 스트레스

3. 상담필요성 인식정도

Ⅱ.가족체계 요인

1. 아동학대 경험

2. 부모-자녀 의사소통

3. 가족·친척자살시도자

Ⅲ. 학교체계 요인

1. 학업성적

2. 친구지지

3. 친구선후배자살시도자

Ⅳ 사회문화체계 요인

1.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

2. 상담기관 방문 경험

3. 전문가지지

4. 외모에 대한 태도

5. 대중매체에 대한 태도

자살생각

1.자아정체감

2. 우울

[그림 1] 연구 모형

현대인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인해 개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매스 

미디어의 기사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환

경에 살고 있다.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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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소하기 위해서는 자살을 보도하는 대중매

체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자살생각과 어떤 관

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 소재 4년제 

대학 5개 대학 재학생을 편의 표집(이용가능 

표집)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성별, 학년, 전공

계열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재학생들

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

조사 하였다. 자료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루어졌다. 하나는 연구자가 설문조사를 허락한 

교수와 약속한 일시에 방문하여 그 곳에 모인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게 하

여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둘은 연구자가 연

구 참여에 동의한 교수에게 설문지를 전달하여 

설문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담당

교수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

를 작성하게 하여 수거하였고, 연구자는 약속

된 날에 담당 교수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총 1,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340부가 회수되었다.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11부를 제외하고 총 

1,329부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자살생각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Kovacs 그리고 Weissman(1979)의 자

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

를 박광배와 신민섭(1991)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SSI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자살에 대한 생

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를 이끌지는 않지만 검사

결과는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지

표가 될 수 있고, 자살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가와 높은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다(Beck 

et al., 1979). SSI는 임상면접을 통하여 임상

상담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0~2)의 19문항으

로 이루어진 검사이다. 차미영(2010)은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원래의 문항 내

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살생각 점수의 분포는 

0~38이고 총합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ɑ는 .897로 나타났다. 

2) 매개 변수: 자아정체감, 우울

(1) 자아정체감

연구 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

해 박아청(2003)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30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ɑ는 .937

로 나타났다. 

(2)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ES-D(Cent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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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를 Cho(2007)가 한국어로 번역

한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주 동안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고 행동한 정도를 

4점 척도(0=‘전혀없다’(1일 이하), 1=‘가

끔’(1~2일), 2=‘자주’(3~4일), 3=‘거의 항

상’(5~7일))로 측정하였다. CES-D는 최소 0

점에서 최고 6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4, 8, 12, 16번 문항은 역점수로 계산

된다. 우울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ɑ는 .918로 나타났다.  

3) 독립변수: 개인체계 요인

(1) 성별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①남자, ②여자로 측

정하였고, 기준범주를 여자로 하는 더미 변수 

처리 후에 분석하였다.

(2) 스트레스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ohen 등(1983)이 개발한 스트레스 척

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엄태완

(2004)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1개월 간 스트레스가 심했던 

일이나 그에 대한 반응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인 '전혀 없었다(0점)’

에서 ‘상당히 자주 있었다(4점)'로 측정하였다. 

PSS는 최소 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4, 5, 7, 8번 문항은 

역점수로 계산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 ɑ는 .777로 나타났다. 

(3) 상담필요성 인식

상담필요성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귀

하는 현재 개인문제로 인한 상담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의 1문항을 사용하였

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상담 필요성의 인식 정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4) 독립변수: 가족체계 요인

(1) 아동학대 경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아동학대 경

험을 측정하기 위해 8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

였다. 문항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

녀에게의 2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으로는 '언어적으로 욕이나 

비난한 적이 있다',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주변의 도구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인 

‘전혀 없었다(0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4

점)'로 측정되었다. 아동학대 경험은 점수가 높

을수록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ɑ는 .875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연구 대상자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Olson과 Barnes(1982)가 개발

하고 민혜영(1990)이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자녀, 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관해 각각 10문항씩 총 20문

항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의사

소통 방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ɑ는 

.922로 나타났다.

(3) 가족 및 친척 자살 시도자

가족 및 친척 자살 시도자의 수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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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귀하의 가족이나 친척 중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의 1문항

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① 없다, ② 1명, ③ 2

명, ④ 3명, ⑤ 4명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5) 독립변수: 학교체계 요인

(1) 학업 성적

연구 대상자의 학업성적을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자신의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1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① 상위권, ② 

중위권, ③ 하위권’으로 측정하였다. 

(2) 친구지지

친구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미현

(1996)이 그의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 문항 중 친구지지에 관련된 8문항

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

정되었다. 친구지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로

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ɑ는 .956으로 나

타났다.

(3)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의 수를 측정

하기 위해 “귀하의 친구나 선후배가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의 1문항

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① 없다, ② 1명, ③ 2

명, ④ 3명, ⑤ 4명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6) 독립변수:사회문화체계 요인

(1)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

연구 대상자의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을 측정

하기 위해 “귀하는 지금까지 자살사이트에 접속

한 경험이 있습니까?”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①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2)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지금까지 전문상담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① 

없다, ② 1~2회, ③ 3~4회, ④ 5회 이상’으로 측

정하였다. 

(3) 전문가 지지

전문가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Sherbourne

와 Stewart(1991)가 개발한 것을 Lee(2006)

가 번역한 사회적 지원의 가용성 6문항을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없

음(0점), 거의 항상(4점)'로 측정되었다. 전문

가 지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가로부터 지지

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ɑ는 .970으로 나타났다.

(4)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윤경

(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자아개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

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외모에 대한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ɑ는 .848로 나타났다.

(5) 대중매체에 대한 태도

자살을 보도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창학(2011)의 자기보고식 질

문형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중매체는 인터

넷, TV, 스마트폰, 영화, 소설, 만화, 노래 등

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5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

정되었다. 대중매체에 대한 태도는 점수가 높

을수록 자살을 보도하는 대중매체가 자살생각

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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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ɑ는 

.91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

각, 자아정체감, 우울, 개인체계 요인, 가족체

계 요인, 학교체계 요인, 사회문화체계 요인 

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자

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경

로모형을 검증하였다. 경로모형의 적합도 평가

는 χ², RMSEA, NFI, CFI를 활용하였고, 간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파악하기 위

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첫째, 개인체계 요인으로 성별은 남자가 

53.9%(708명)로 여자 46.1%(606명)보다 약간 

많게 참여하였다.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는 

58.1%(763명)가 상담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20.9%(274명), 없다 11.0%(145명), 많다 

8.1%(107명), 매우 많다 1.9%(25명) 순으로 나

타났다. 스트레스 수준 평균 점수(1.96)는 중간 

점수(2.0)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 보통수준의 스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족체계 요인 중 아동학대 경험 평

균 점수(0.28)는 중간 점수(1.5)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언어폭력은 아버지

(0.53)와 어머니(0.44)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의 

평균 점수가 다소 높아 아동학대의 약 반절 이

상의 경험은 언어폭력임을 알 수 있었다. 부모

-자녀 의사소통 방식의 평균 점수(2.15)는 중

간 점수(3.0)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

으며, 가족･친척 자살 시도자 수에서는 135명

(10.4%)이 적어도 1명 이상의 가족 및 친척이 

자살(또는 자살시도)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학교체계 요인으로 학업성적은 중위

권이 835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지

지 평균(3.84)은 중간 점수(3.0)보다 높게 나

타났다.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 수에서는 

236명(18%)이 적어도 1명 이상의 친구나 선

후배가 자살(또는 자살시도)의 경험을 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넷째, 사회문화체계 요인으로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은 응답자 중 32명(3.2%)이 적어도 

1번 이상 자살사이트 접속경험이 있었으며, 전

문상담기관 방문 경험은 1,220명(92.8%)이 전

문상담기관 방문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문가지지의 평균 점수(1.01)는 중간 

점수(3.0)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

문가지지 수준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외모에 대한 태도 평균(3.55)은 중간 점수

(3.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외모를 사회적으

로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평균 이

상임을 알 수 있다. 자살을 보도하는 대중매체

에 대한 태도 평균(3.17)은 중간치(3.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대중매체의 자살에 대한 보

도는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가 평균 이상임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매개변수 중 자아정체감(3.5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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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점수(3.0)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 점수가 

나타났으며, 우울(0.97)은 중간(1.5)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종속변수인 자살생각(0.26)은 중간

점수(1.00)보다 매우 낮은 평균 점수로 분석되

었다. 

주 : +p < 0.1, *p < 0.05, **p < 0.01, ***p < 0.001

X²=172.904(df = 37, RMSEA = 0.053, NFI = 0.966, CFI = 0.972

성별(남자)

스트레스

상담필요

학대경험

의사소통

가족자살수

학업성적

친구지지

친구자살수

접속경험

상담기관방문

전문가지지

외모태도

자아정체감

우울

자살생각

.069***

-.364***
-.039+

.043+

-.179***

.258***

.091***

-.050***

.116***

.086***

.147***

-.101***

.109***

.053**

.039*

-.129***

.276***

-.045+

.221***

.070*

.075**

.042+

.128***

.058*

-.083***

.082***

-.125***

.429***

[그림 2] 자살생각 영향요인 경로모형 분석 결과

3. 경로모형 분석

경로모형 분석에 앞서 연구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모

두 .7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

을 확인하여 다음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살생각 영향요인 경로분석 결과에 대한 모형

은 [그림 2]와 같다. 변수 간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은 실선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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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경로분석 모형의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경로분석 모형의 전체 적합도는 

χ²값(χ²=172.904, df=37)에 대한 p값이 .000으

로 기준치(p≥.05) 보다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본수가 크면, χ²값이 커져 p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p가 .005보다 작더라도 표본수

가 클 때는 다른 적합도 지수 검토를 통해 적판

정할 수 있다. 근사원소편차자승잔차(RMSEA)

는 .053으로 기준치(p≤.08)를 충족하였고, 표준

부합치(NFI)는 .966으로 기준치(p≥.90)를 충족

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부합치(CFI)가 .972로 

나타나 기준치(p≥.90)를 충족해 경로분석모형

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표 1> 경로분석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모형

적합

도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X² RMSE

A
NFI CFI

기준 p≥0.05 p≤0.1 ≥0.9 ≥0.9

연구

모형

X²=172.90

4

p=0.000

0.053 0.966 0.972

주: RMSEA가 0.05보다 작으면 매우 적합(close

fit)하며, 0.1보다 작으면 상당히 적합(resonable fit)

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는 본 연구의 경로모형에 포함된 

경로계수들을 통해 직접경로들의 유의성을 검

증한 것이다. 먼저, 매개변수인 자아정체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자아정체감에는 성별(.069), 아동학대

경험(.043), 친구지지(.258), 전문가지지(.091)

가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스트레스(-.364),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039), 부모-자녀 의사

소통방식(-.179), 학업성적(-125), 외모에 대

한 태도(-.050)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스트레스(.429),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116), 

아동학대경험(.086),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147),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109), 전문가 

지지(.053), 외모에 대한 태도(.039)로 나타났

으며, 우울에 부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는 친구지지(-.101)와 자아정체감(-.129)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221),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070), 가족･

친척 자살 시도자 (.075), 친구 및 선후배 자

살 시도자 수(.042),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

(.128),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058), 외모에 

대한 태도(.082), 우울(.276)로 검증되었고, 부

적인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는 성별(-.045)과 

전문가 지지(-.083)로 검증되었다.

<표 2> 경로분석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S.E. C.R.  P

자아정체감 ← 성별 2.305 .700 3.293 .069 .000

자아정체감 ← 스트레스 -12.226 .822 -14.869 -.364 .000

자아정체감 ← 상담필요 -.578 .327 -1.766 -.039 .077

자아정체감 ← 학대경험 1.725 .923 1.869 .043 .062

자아정체감 ← 의사소통 -4.444 .612 -7.267 -.179 .000

자아정체감 ← 가족자살수 -.193 .862 -.224 -.005 .823

자아정체감 ← 학업성적 -3.527 .574 -6.147 -.12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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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의 효과크기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로 분해한 결과이다. 자살생각에 가장 많은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우울(총효과=.276), 상담

필요성 인식 정도(총효과=.255),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총효과=.160), 스트레스(총효과=. 

141),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총효과=.120) 

순으로 나타났다.

경로 B S.E. C.R.  P

자아정체감 ← 친구지지 5.773 .505 11.427 .258 .000

자아정체감 ← 친구자살수 -.005 .555 -.009 .000 .993

자아정체감 ← 접속경험 -1.698 1.322 -1.285 -.029 .199

자아정체감 ← 상담기관 방문 .618 .883 .700 .015 .484

자아정체감 ← 전문가 지지 1.964 .441 4.450 .091 .000

자아정체감 ← 외모태도 -1.043 .430 -2.424 -.050 .015

자아정체감 ← 매체태도 .038 .336 .113 .002 .910

우울 ← 성별 -.519 .377 -1.376 -.027 .169

우울 ← 스트레스 8.453 .477 17.735 .429 .000

우울 ← 상담필요 1.008 .176 5.734 .116 .000

우울 ← 학대경험 2.021 .496 4.073 .086 .000

우울 ← 의사소통 2.142 .335 6.400 .147 .000

우울 ← 가족자살수 -.264 .463 -.570 -.011 .569

우울 ← 학업성적 .350 .312 1.122 .021 .262

우울 ← 친구지지 -1.324 .284 -4.660 -.101 .000

우울 ← 친구자살수 -.137 .298 -.460 -.009 .646

우울 ← 접속경험 3.795 .710 5.346 .109 .000

우울 ← 상담기관 방문 -.454 .474 -.958 -.019 .338

우울 ← 전문가 지지 .668 .239 2.797 .053 .005

우울 ← 외모태도 .480 .231 2.073 .039 .038

우울 ← 매체태도 -.173 .180 -.957 -.018 .338

우울 ← 자아정체감 -.076 .015 -5.129 -.129 .000

자살생각 ← 성별 -.027 .014 -1.912 -.045 .056

자살생각 ← 스트레스 .003 .020 .127 .004 .899

자살생각 ← 상담필요 .059 .007 8.904 .221 .000

자살생각 ← 학대경험 .021 .019 1.109 .029 .268

자살생각 ← 의사소통 .031 .013 2.465 .070 .014

자살생각 ← 가족자살수 .053 .017 3.049 .075 .002

자살생각 ← 학업성적 -.004 .012 -.335 -.008 .738

자살생각 ← 친구지지 -.007 .011 -.612 -.016 .540

자살생각 ← 친구자살수 .020 .011 1.796 .042 .073

자살생각 ← 접속경험 .136 .027 5.074 .128 .000

자살생각 ← 상담기관 방문 .042 .018 2.380 .058 .017

자살생각 ← 전문가 지지 -.032 .009 -3.609 -.083 .000

자살생각 ← 외모태도 .031 .009 3.539 .082 .000

자살생각 ← 매체태도 -.009 .007 -1.294 -.030 .196

자살생각 ← 자아정체감 .000 .001 -.533 -.016 .594

자살생각 ← 우울 .008 .001 8.247 .276 .000

주: S.E.는 Standard error(표준오차)의 약자이며, C.R.는 Critical ratio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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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변수 직접, 간접, 총 효과 분해

변수 효과 자아정체감 우울 자살생각

성별(남자)

직접효과 .069*** -.027 -.045+

간접효과   - -.009** -.011+

총효과 .069*** -.036+ -.056+

스트레스

직접효과 -.364*** .429*** .004

간접효과   - .047** .137**

총효과 -.364*** .476** .141**

상담필요

직접효과 -.039+ .116*** .221***

간접효과   - .005+ .034**

총효과 -.039+ .121** .255**

학대경험

직접효과 .043+ .086*** .029

간접효과   - -.006+ .021**

총효과 .043+ .080** .050+

의사소통

직접효과 -.179*** .147*** .070*

간접효과   - .023** .050**

총효과 -.179*** .170** .120**

가족자살수

직접효과 -.005 -.011 .075**

간접효과   - .001 -.003

총효과 -.005 -.011 .072+

학업성적

직접효과 -.125** .021 -.008

간접효과   - .016** .012+

총효과 -.125** .037+ .005

친구지지

직접효과 .258*** -.101*** -.016

간접효과   - -.033** -.041**

총효과 .258*** -.134** -.057*

친구자살수

직접효과 .000 -.009 .042+

간접효과   - .000 -.002

총효과 .000 -.009 .040

접속경험

직접효과 -.029 .109*** .128***

간접효과   - .004 .032**

총효과 -.029 .113** .160**

상담기관 방문

직접효과 .015 -.019 .058*

간접효과 - -.002 -.006

총효과 .015 -.021 .052

전문가 지지

직접효과 .091*** .053** -.083***

간접효과   - -.012** .010

총효과 .091*** .041* -.073**

외모태도

직접효과 -.050*** .039* .082***

간접효과   - .006* .013*

총효과 -.050*** .046* .095**

매체태도

직접효과 .002 -.018 -.030

간접효과   - .000 -.005

총효과 .002 -.018 -.035

자아정체감

직접효과   - -.129*** -.016

간접효과   - .000 -.036**

총효과   - -.129**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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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경로 매개효과(Z값) p

성별(남자)→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2.609 p < .01

스트레스→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4.113 p < .001

스트레스→우울→자살생각 7.291 p < .001

상담필요→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1.634 p = .103

상담필요→우울→자살생각 4.657 p < .001

학대경험→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1.713 p < .1

학대경험→우울→자살생각 3.631 p < .001

의사소통→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3.687 p < .001

의사소통→우울→자살생각 4.995 p < .001

학업성적→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3.512 p < .001

친구지지→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4.009 p < .001

친구지지→우울→자아정체감 -4.028 p < .001

접속경험→우울→자살생각 4.444 p < .001

전문가지지→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3.086 p < .01

전문가지지→우울→자살생각 2.639 p < .01

외모태도→자아정체감→우울→자살생각 2.110 p < .05

외모태도→우울→자살생각 2.012 p < .05

<표 4>는 발견된 개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에서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에서 우울, 우

*     


    


울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Z=1.634, p= 

.103)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자아정체감과 우

울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1).

이는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와 자살생각의 관계

에서 자아정체감과 우울이 개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검증된 결과와는 달리 이 

경로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변수 효과 자아정체감 우울 자살생각

우울

직접효과   -   - .276***

간접효과   -   -

총효과   -   - .276**

+p < 0.1,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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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을 둘러싼 생태체계요인이 그들

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자아정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로 분석을 하였

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자

살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상담 및 사회복지 

실천 방안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

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가족･친척 자살 시도자 수,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 수,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력만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가까운 주변인의 자살경험은 

자살생각을 높이고, 상담기관 방문 정도는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스트레스, 상담필요성 인식 정

도, 아동학대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친

구지지,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 전문가지지, 외

모에 대한 태도가 검증되었다. 그 중, 상담필요

성 인식 정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자살사

이트 접속 경험,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

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력과 우울을 매개

로 간접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스트레스, 아동학대경험, 친구지지는 자살생

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력만 있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여자), 스

트레스, 아동학대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

식, 학업성적, 친구지지,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

한 태도로 검증되었다. 그 중, 성별, 의사소통,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는 자살생각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 간접적 영향력이 같이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아동학대경험, 학업성적, 친구지지는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자아정체감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

을 주지 않고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을 강화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대학생의 자살생각은 

다양한 환경체계요인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

업인 자아정체감과 자살생각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가정하고, 각 체계변인들이 자살생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각 변인들과 자살생각

과의 직접적 영향력에 대한 결과들이 대부분이

고,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

는 부족하여 경로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자살생각의 직접적인 영향요인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

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여자),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가족･친지 

자살 시도자 수, 친구 및 선후배 자살 시도자 수, 

자살사이트 접속 경험, 전문상담기관 방문 경험,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아정체감이나 우울을 경유하

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를 수 있는 위

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및 지역사회가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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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

발⋅보급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상담센터, 사

회복지관 및 정신건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학상담센터, 전문병원, 경찰서 등과 같은 유관

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자살 위험군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프로그

램, 치료 연계 등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이 체계적

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우울은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나 자살 고위험군

을 발견할 수 있는 정신건강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먼저, 대학생 개인이 자신의 

우울 정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

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벼운 우울은 

우울증 관리 기술 훈련을 통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치료

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스트레스, 상

담필요성 인식 정도, 아동학대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친구지지,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 자아정체감 등을 고려할 때, 우울에 

대한 예방 및 개입에 있어서 개인의 생태체계적 

사정에 따른 개입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자아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자아정체

감은 성별, 스트레스,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아

동학대경험, 부모-자녀 의사소통 방식, 학업성

적, 친구지지,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도 등

에 영향을 받아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통찰과 인식을 높이

고, 다른 사람과 비교된 자아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통합된 자아를 형성할 수 있

는 접근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자아정체

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검사도구

를 활용하여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 및 능력 등을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대학 내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은 대학 내 

자살방지를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여 

2004년 이후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노명선 등, 2007). 대학 내 자살예방

서비스에서는 자살위기 대상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접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생의 정신

건강 고위험군을 선별 관리하며, 생명존중문화

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이루어져 보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 내 자살예방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확보 

등 인적, 물적 자원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문상담기관에 대한 기능 및 서비

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상담의 필요성, 상담

기관방문 경험, 전문가지지 정도가 매우 낮게 나

타났다. 따라서 상담에 대한 인식의 개선, 각 지

역의 위기상담을 위한 전화상담 및 사이버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학 또는 지

역사회 내 사회복지 기관 또는 상담센터의 프로

그램이나 기능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활용

도를 보다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마

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살은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에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Network)가 조성되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학교 상담서비스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단위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가

족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친구 및 교수와의 멘토

링 프로그램, 정신건강센터, 전문병원, 보건소,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미연에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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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매우 중

요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제언을 함에 있어서 다음

의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전

라북도 소재 5개 대학 1,329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국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표본추출을 확대 실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활의 특성을 고려하

여 그동안 선행연구가 부족한 변인들을 포함하

고 있어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필요성 인식 정도, 전문상

담기관 방문 경험, 전문가지지, 외모에 대한 태

도, 자아정체감 등과 같은 변인들과 관련하여 지

속적인 연구와 누적된 결과가 요구된다. 더 나아

가 자살자 주변인들의 심리 부검을 통해 대학생

들의 자살 영향요인을 추정하여 연구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 전국 대학생의 정신건

강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

다. 대학생은 청소년과 성인기의 과도기에 있어 

연구 및 조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대의 자살자가 급증하는 시

점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청소년이나 성인들의 정신건강실태에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책적으로 전

국 대학생의 정신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관련 연

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다양한 환경 체계의 독립 

변인들이 자아정체감과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로분석으로 포괄적

으로 검증한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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